
생명의     말씀

포이동성당(주보: 한국 순교자)은 양재동성당에서 본당 승격 25주년 해인 1990년에 분할되어, 양재동성당(2,123명) 430평 

대지에 임시 건물 2개 동을 짓고 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초기에 가난한 지역이였던 포이동성당은 성탄절 때 원지동에 

사는 신자 하나가 소를 직접 가져와 말구유를 만들었는데, 그만 황소는 독감에 걸려 앓다가 죽고 말았다는 본당 초기의 

웃지 못할 일화가 있습니다. 십여 년에 걸친 본당 신부님과 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마침내 2003년 9월에 새 성전 

축복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전산정보실 부실장

포이동성당 사진
 설명
사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5길 28 중계동성당        포이동성당       가락시장(준)성당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은 오늘 제1독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

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

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구름에 감싸여 사라진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일까? 우주의 그 어떤 중심부가 아닐까 하

고 묵상합니다. 여하튼 우주의 중심부라고 여겨지는 그곳

이, 오늘 제2독서에서 알려지는데 ‘하느님의 오른쪽’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모든 통치권이 부여된 자리로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

에…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사실 주님의 승천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새로운 통

치를 여는 것입니다. 이어서 새로운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를 오늘 복음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믿는 이들에게

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새로운 통치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식이 아

니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표징인 성령에 의

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표징 중에 특히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

으며”라는 구절이 나의 구체적인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 

텐데 하며 두리번거리다가 이렇게 묵상 되었습니다. 

‘독을 마셔도’, 나의 인격이 파괴되는 독침과 같은 언사

를 하더라도, ‘뱀을 집어 들더라도’, 뱀과 같은 간교한 마음

으로 그래서 뱀을 쥐는 느낌이 들 때도, 믿는 이들에게는 

다시 말해 하느님의 사랑이 즉 성령이 마음속에서 움직이

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한다고 묵상 되었습

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성령의 빛이 감

돌 때 상대방의 그 어떤 독설도 간교함도 결코 나를 흔들거

나 해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승천하시어 교

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지체인 우리에게 성

령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당신의 새로운 통치를 해 나가십

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새로운 통치에 협조자가 되

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띤 주님의 사람들, 

즉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한데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해

서 우리가 진정 더 기쁜 것은, 주님의 지체로서 내가 행하

는 크고 작은 봉사와 희생 그리고 사랑이 주님의 영화로운 

승천 속으로 들여 높여져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썩지 않는 

보화로 남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래서 승천 축일은 주님의 지체인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의 

축일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성령의 빛이 감돌 때
상대방의 그 어떤 독설도 간교함도 결코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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